
글. 자료.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눈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지난 7월 어느 새벽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우산도 없이 폭우를 맞으며 배회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CCTV를 통해 포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이었다. 

야간근무 중이던 CCTV 관제요원은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실시간 상황전파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어르신의 신변을 확보한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를 살펴보자.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어떤 곳?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2일 CCTV 통합관제센터

로 개소한 이래 37명의 관제요원과 5명의 공무원, 경찰관, 시스템유

지 보수요원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고양시 

전 지역에 설치된 8,000여 대의 CCTV를 관제하며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및 재난재해, 국토방위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CCTV통합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한다.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의 대표적 주인공은 바로 CCTV 관제요원이다. 

관제요원들은 고양시 관내 시설의 안전과 집중감시구역의 범죄예방, 

시민안전보호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최정숙 관제요원은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실종, 화재, 119응급상황 등 시민안전

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면밀히 관찰한다.

“범죄 발생 우려 시 적절한 계도방송과 집중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하

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된 사람을 가족 품에 인계하게 될 경우에는 작

게나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맡

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다. 

“작년 11월 어느 늦은 밤 백마역 인근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을 잃

고 헤매는 지적장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올해 5월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용현초교 

앞 노상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절룩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구조대상

자를 발견 112 신고 조치로 안전하게 보호자에 인계했습니다.”

최정숙 관제사는 사건 해결이나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받을 때나 가족들도 고생한다며 ‘엄

마 최고’라는 말을 해줄 때면 정말 일에 대한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

낍니다.”

시민안전센터가 함께하는 안전한 고양

오늘도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들은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소형주택 밀집 지역, 뒷골목, 청소년 등하굣길, 여성안심 

귀갓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쉼없이 움직

인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서 CCTV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민의 안전사고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민 누구나 안전이라는 테두

리 안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이바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 최정숙 관제사(사진 출처: 고양시 유튜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사진 출처: 고양시 유튜브)

시민안전센터

영상 보러가기 

12 13

함께하는 고양   시정 ZOOM IN 3


